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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 미국 석유수출 축소 움직임
  

    

□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석유수출 확대 계획

<표 1>              미국의 국가별 석유수입 의존도
주)

단위 : 백만 배럴/일, %

구분
1997 2000 2003

b/d 점유율 b/d 점유율 b/d 점유율

 베네수엘라 1.773 17.4 1.546 13.5 1.385 11.3

캐나다 1.563 15.4 1.807 15.8 2.068 16.9

멕시코 1.385 13.6 1.373 12.0 1.639 13.4

사우디아라비아 1.407 13.8 1.572 13.7 1.772 14.5

총수입 10.162 11.459 12.254

주: 원유와 석유제품 포함.

자료: EIA.

 o 베네수엘라는 현재 원유 생산량의 6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석유시장에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고 있음(2003년 11.3%를 기록한 데 이어 2004년 점유율은 

11~16%로 추정).

 o 한편, 대외교역 중 미국에 대한 수출이 69.6%, 수입이 33.7%에 달해 

과도한 대미 경제의존을 해소하고 특히 미국의 석유 주도권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대미 원유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원유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 미국내 자회사 Citco 매각 

 o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etroleum de Venezuela: PDVSA)의 미국

내 자회사 Citco사는 8개의 정유공장과 14,000개의 주유소를 운영하

고 있으며 859,000b/d를 정제하는 미국내 5번째 석유판매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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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차베스 대통령은 Citco가 부담하는 세금이 미국 정부로 귀속되는 

점과 Citco에 대한 불공정 계약1)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며 미국으

로 집중된 원유수출을 전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Citco 자산의 60%

를 브라질 또는 러시아의 석유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o Rafael Ramirez 에너지부 장관은 무수익 자산 또는 국산원유를 정

제하지 않는 시설을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대한 공급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는 등 차베스 대통령의 강경 

입장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o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채매장량이 778억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운송기간이 6일(중동은 2주 소요)에 불

과하기 때문에 Citco 매각에 따른 원유공급 감소 가능성에 대해 우

려를 표명.

□ 대 중국 원유수출 확대 계획

 o 지난 1월말에는 차베스 대통령과 쩡 칭홍 부주석이 대 중국 석유수

출 확대와 중국의 베네수엘라 석유부분 투자에 합의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원유 100,000b/d, 가솔린 연간 300만 톤, 난방

유 연간 180만 톤을 수출하게 됨. 

 o PDVSA는 중국국영석유회사 (Ch i n a Na t i on a l P e t r o l e um 

Corporation: CNPC)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Zumano 지역에 7

개 유정을 건설하고 Orinoco Belt 지역에서 공동개발을 진행하고자 

함.

 o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 중국 원유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파나마간 파이프라인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콜롬비아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게릴라 공격 

1) 베네수엘라는 Citco에 원유를 국제시세보다 배럴당 4달러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얻

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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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으며 파나마 운하의 경우 유조선 수요를 충족할 수 없

으므로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보임. 

□ 향후전망

 o 최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무기수입에 대해 비판

적 입장2)이며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차베스 대통령의 국정운영 편

협성(Illiberal way)을 지적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경한 입장

을 취하고 있음.

 o 이에 대해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이 역내 정치안

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경고 메시지로서 대미 원유수

출 축소 및 Citco사 매각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양국간 정치적 갈등의 고조 여하에 따라 베네수엘라산 원유

의 대미수출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전문연구원  고 희 원 (☎3779-6686)

E-mail : koheewon@koreaexim.go.kr

2)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로부터 100,000기의 AK-47 자동소총과 전투용 헬기를 수입하여 콜롬비아 

반군을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


